
일본의 면 방적 - 일본 내 생산 설비 여전히 줄고 있어 

일본의 국내 면방적 설비는 경기가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상당수 방적의 채산이 좋지 않으며, 수요도 줄고 있는 등을 배경으로, 

생산 설비가 여전히 줄면서 구조의 재편(再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방적협회 회원사의 운전 가능 추수를 보면 2006년 8월말 시점에서 109만 9

천 추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9.7%의 11만 8천 추가 줄었다. 

곤도(近藤)방적소는 10월말에 하마마쓰(浜松) 공장의 조업을 정지(停止)하

였고, 11월에는 닛신보의 일본 내 설비의 재편이 끝날 예정으로 100만 추 규

모가 깨지는 것은 눈 앞에 다가온 것 같다. 

 

나머지 오오마찌 공장, 호리가네(堀金) 공장, 사꾸라이(櫻井) 공장은 모두 

자동 라인화(自動 line化)된 합리화 공장들이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체제로 되



어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이 이상 시설을 줄일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전 설비의 2/3는 24시간 풀로 완전 자동화 조업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설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다. 

면방적 업계 전체로 보면, 최근 1년 동안에 일본 내 방적 설비의 재편 상

황을 보면, 닛신보가 2005년 12월에 일본 내 방적 설비 11만 4천 4백 추를 

삭감하여 13만 1,700추 체제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생

산은 고부가 가치품, 차별화품으로 특화하였다. 범용품은 해외 생산품으로 

바꾸었는데, 그래도 채산이 안맞는 분야는 철회하고 중번수 코머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후지보파이버는 오오이다(大分)의 코어 스펀 얀(core spun yarn) 설비를 약 

1/3인 7천 추로 줄였다. 2005년 가을에 지주회사제(持株會社制)로 바뀌는 데 

따라 분사화(分社化)하였을 때에는 7만 2천 추였던 방적 설비를 6만 추를 넘

는 규모로 하였다. 앞으로 크게 시황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일본 

내 생산품은 특수품으로 특화하면서 정번적(定番的)인 상품은 중국의 협력 

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6월에는 시끼보가 1만 2천 추의 시설을 갖고 있던 시끼보 고오찌

(高知)를 해산하고, 자산은 쯔즈키방적이 인수 받아 ‘쯔즈끼보 히다까(日高)’

로서 가동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와 같이 일본 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변동은 

많지 않은 사례이다. 

일본 내 설비가 빠르게 재편 되고 있는 배경에는 면사의 채산이 나빠졌다

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시판사(市販絲)의 시장이 급격히 축소

되어, 어떤 방적에서는 2006년의 전반기에는 예상 이상으로 수요가 줄었다. 

10월부터는 단경기(端境期)보다는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채산은 맞지 않는다



는 말이 돌고 있다. 수익을 개선하느라 고부가 가치화, 소로트 다품종화가 

추진되어 정번적인 채산이 안맞는 분야가 축소되고 있으며, 설비가 이에 맞

춰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번사(定番絲)의 일본 내 생산이 준 것은 그만큼 해외품이 메꾸어 주고 

있는데, 면사 수입이 작년 후반기부터 크게 줄고 있어 이쪽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사가 재고를 압축하고 있

는 것도 있어, 시황이 바뀌더라도 바로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제직 공장이나 

니터(knitter)는 해외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섬세하고 재빠른 대응을 하고 있

는데, 그러려면 실이 적시(適時)에 필요하다. 앞으로 실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적품부족(適品不足)을 염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 


